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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독일은 독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필요에 맞춘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지원을 
위하여 독일 공공 및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중소기업 역량강화전략(Offensive Mittelstand, 이하 
“OM”) 이니셔티브를 발족한 바 있음(2006년)

- �산업안전보건, 환경보호, 공급망 실사 등 분야에서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원, 시간, 기술적 접근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쟁력 유지가 어려움에 따라 동 
이니셔티브가 추진되었음

- �현재 약 400개 이상의 파트너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주체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산업단체, 길드 및 수공업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전문경영단체 및 연구소 등임

• �OM은 독일의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무도구를 개발하여 경영지원, 생산성과 예방관리강화, 비용효율평가 및 인증 등을 추진함

• �OM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산업안전보건 자체평가모델(OM-Self-Assessment OSH)은 
중소기업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함

• �OM은 공급망실사법* 제정에 따라 독일 연방 정부, 주 정부, 산재보험 기관, 사회적 파트너와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조직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진단도구 GDA-
ORGAcheck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음
*  �2023년부터 독일에서 시행된 공급망실사법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인권과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공급망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음

- �동 모델의 목표는 저비용의 자가진단도구를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조직을 평가하는 것

- �GDA-ORGAcheck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기업은 데이터베이스에 2년간 등재되고 자가진단완수 
로고를 부여받아 홍보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함

배경

중소기업의 공급망실사법 준수를 
위한 자가진단 도구 개발1

1. 중소기업 및 산재취약계층 보호

공급망
실사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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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소기업의 공급망실사법 준수를 위한 자가진단 도구 개발

• �GDA-ORGAcheck는 6개의 모듈로 구성된 기본버전(basic)과 15개의 모듈로 구성된 
전체버전(full)의 진단도구로 각 모듈은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버전의 모듈은 기업의 책임과 임무,  안전보건활동과 의무,  의료 및 안전관련 
지원(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련 자격,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6개이며,

- �전체버전은 기본버전의 6개 모듈을 포함하여, 규제요구사항, 법률, 고용주의 안전보건 준수 지원, 
의사소통, 산업보건관리, 계획 및 조달, 공급업체, 임시직 근로자, 응급처치 및 비상대응 등 총 15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음

- �각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즉각 대응 필요(빨강), 대응필요(노랑), 현재 대응불필요(초록)를 선택함

GDA-ORGAcheck 진단방법(예시)

• ��진단 후에는 결과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각 모듈에 대한 기업의 수행사항이 점수화(10점 만점 
기준)되어 표출됨

- �즉각 대응 필요(빨강) 및 대응필요(노랑)에 응답한 경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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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A-ORGAcheck 진단 결과보고서(예시)

대응이 미흡한 항목에 대한 조치사항 기입(예시)

GDA-ORGAcheck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첫단계로써, 대기업에서 
협력업체를 평가시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른 참여 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참고문헌

1. GDA-ORGAcheck, https://www.gda-orgacheck.de/daten/gda/index.htm
2. ISSA, VISION ZERO: Strategy & Implementation – Together for Life(Vol. 2), 2024.9.

시사점

1. 중소기업 및 산재취약계층 보호

[독일] 중소기업의 공급망실사법 준수를 위한 자가진단 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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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다양한 경제 부문이 플랫폼화되고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EU 내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약 2,800만 명에서 2025년 4,3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플랫폼 노동은 저임금 및 비정규직, 불안정성, 알고리즘 통제 및 감시, 데이터 보호 문제, 고용 권리 
및 보호 부족, 제한된 집단 대표성 등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음

• �플랫폼 노동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EU 지침(이하 지침)*은 플랫폼 노동을 규제하려는 EU 최초의 
시도
* �(COM/2021/762)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 �지침의 초안은 2021년 12월 9일에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발표되었고, 2024년 3월 11일 유럽 
의회와의 절충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짐

1 고용 상태

• �대부분의 플랫폼 근로자는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대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적용이 제한됨
* 최저임금, 근로시간,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 사회보장

• �지침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플랫폼 근로자의 정확한 고용 분류를 촉진하는 것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고용으로 간주*하는 법적 추정을 확립하는 것임 
* 고용으로 간주하는 조건에 대한 정의는 개별 회원국에 맡김

2 알고리즘 관리

• �디지털 노동 플랫폼은 알고리즘 및 기타 자동화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작업을 할당, 지시, 통제 
및 모니터링하며, 종종 인간의 감독이 거의 없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한적

• �지침은 알고리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시스템 사용에 대한 일련의 안전장치를 도입함

- 플랫폼은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사용에 대해, 특히 근로조건 및 직장 내 차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인간의 
감독과 평가를 받아야 함

- �근로자는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취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결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해당 결정에 대한 
인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 플랫폼 근로자와 회원국에게 알리고 협의하여 플랫폼으로부터 
적절한 보고 채널을 구축하도록 규정
(1) 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동화된 의사 결정 및 모니터링의 위험성 평가

플랫폼종사자 안전보건에 관한 
EU지침(안) 개선사항 및 과제2

1. 중소기업 및 산재취약계층 보호

배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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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플랫폼종사자 안전보건에 관한 EU지침(안) 개선사항 및 과제

(2) 작업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스템에 대한 안전장치가 적절한지 평가
(3) 적절한 예방 및 보호 조치 도입

- �근로자(대표)와 공유해야 하는 영향 평가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식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해야 함

3 투명성, 집행 및 교섭단체

• �플랫폼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효과적인 소통 채널 또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플랫폼이 
계약 조건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플랫폼 종사자는 구제를 받기 어려움

• �지침은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등 법적 구제를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조항을 포함하며, 단체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음

•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많은 플랫폼 근로자를 근로자로 재분류하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외 다른 국가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지침은 수급업체의 사용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이미 많은 분야(예: 음식 배달 플랫폼, 차량 호출 플랫폼)와 국가에서 수급업체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급업체의 사용은 근로자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희석시킬 수 있음

• �플랫폼은 종종 독점적인 규칙이나 기밀 유지라는 주장 뒤에 알고리즘의 기능을 숨기며, 동시에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에는 기술적 장애물이 존재함

• �지침은 집단 대표와 관련하여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근로자 대표의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 �플랫폼 종사자의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권한과 역량이 제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음

•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 지식이 필요함

• �지침은 EU 전역의 수백만 명의 플랫폼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더 많은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각 회원국의 이행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출처

• �(EU-OSHA) THE EU DIRECTIVE ON PLATFORM WORK: IMPROVEMENTS AND 
REMAINING CHALLENGES RELATED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개선사항 
및 과제

시사점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미국

국가별 산재예방 
정책 및 활동2

인력부(MOM), 예방·감독 활동을 통한 
재해예방 성과 지속 유지

세계 최초 인조석(Engineered stone) 
제조 등 금지 조치 시행(’24.7~)

산안법 위반 시 벌금 대신 안전보건에 
투자하도록 하는 창의적 
선고(Creative Sentence)

근로자의 자발적 개인보호구 착용 허용 
규칙 시행(’24.10~)

2022-2025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정교화

OSHA, 심각한 부상 발생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웹사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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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4년 9월 4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사용자가 심각한 부상* 보고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연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주(州)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추세를 볼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공개함
  * 심각한 부상(Severe Injury) : 절단, 실명,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 사업주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OSHA에 보고해야 함

• �심각한 부상 보고서 대시보드를 통해 사용자는 연도별, 산업별, 주별, 부상〮질병 분류체계 코드별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음

- �대시보드에는 2015년 이후 연방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보고한 모든 심각한 부상 
사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됨

• �OSHA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시보드를 통해 재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자원을 활용하여 
업무상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권장함

• �(연도별) 심각한 부상 보고건수, 요양 근로자수, 절단 재해를 입은 근로자수

심각한 부상 보고건수

90,439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As of March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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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연도

요양 근로자수

73,764
절단 재해를 입은 근로자수

23,994

절단 요양 보고

OSHA, 심각한 부상 발생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웹사이트) 공개1

배경

2. 국가별 산재예방 정책 및 활동

주요내용

제공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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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보고 현황, 각종 보고 통계(사건 및 노출별, 요인별, 부상형태별, 부상부위별)

*�OSHA 공인 주정부 계획(State Plan)을 수립한 주의 심각한 부상 보고는 본 
대시보드 시각화 자료에서 제외

주정부 계획(State Plan)을 수립한 주

상위 5가지 사건 및 노출지역별 보고 현황

6,689

5,915
5,271

4,976

3,659

■ 정상 가동중인 설비나 기계에 끼임 : 6,689건
■ 그 외 낮은 층으로 떨어짐(높이 불특정): 5,915건
■ 유지보수, 청소 중 가동중인 장비나 기계에 끼임: 5,271건
■ 이동하는 물체 또는 설비에 압착 또는 끼임: 4,976건
■ 같은 층에서 미끄러져 떨어짐: 3,659건

비고) �심각한 부상 보고는 미국 노동통계국의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분류 체계(OIICS)에 따라 코딩됨

사건 및 노출별 요인별 부상형태별 부상부위별

• �세부 보고이력(일자, 지역, 사업장명)

• �OSHA의 심각한 부상 보고 대시보드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맞춤형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출처

• �(OSHA) US Department of Labor launches Severe Injury Report dashboard, providing 
interactive view of injuries across states

  https://www.osha.gov/news/newsreleases/trade/20240904

2. 국가별 산재예방 정책 및 활동

[미국] OSHA, 심각한 부상 발생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웹사이트) 공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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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프랑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특히 노동보건연대부의 주요 임무로 
설정하여 2022년부터 중대산업재해 및 사망사고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총 789명의 산재사망이 발생했으며, 표준화된 사고사망십만인율 4.45를 기록

Note : NACE Sections A and C-N
Source : Eurostat(online data code : hsw_m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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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표준화된 업무상 사고사망십만인률>
(단위: 근로자 10만명당 표준화된 사고사망률)

※ �표준화된 사고사망십만인율(strandardized incidence rate)은 국가 간 비교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각 
국가의 경제 활동 구조 차이를 조정한 수치로, 단순 사고율(incidence rate)은 국가별 고용 인구 대비 사고 
건수를 계산하는 반면, 표준화된 사고율은 EU 전체 경제 활동의 비율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비교적 공정한 안전 
수준 평가를 가능하게 함

8

7

6

5

4

3

2

1

0

• ��시행 2년 후 중간평가 결과 산업보건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기관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기초교육과정에 정립되었고, 외국인, 파견·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식제고 이니셔티브(다국어)를 전개하였음

-� �2023년 하반기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일반대중 및 기업 
관계자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

• ��중간평가를 바탕으로 공동의 예방 노력을 강화할 새로운 대책을 포함하여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 �프랑스의 산재사망 사례 중 거의 절반이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직업적 
요인에 대해 깊이있게 다루며,

-� �청년 및 임시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정교화함

2022-2025 
중대재해 예방 계획 정교화2

배경

2. 국가별 산재예방 정책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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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예방 계획은 총 5개의 기둥 및 핵심정책목표 19개와 이를 아우르는 1개의 횡단축으로 구성

- �5개의 기둥 : ➊청년 및 신규채용 근로자 보호, ➋고용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강화, ➌중소기업 지원 
강화, ➍효율적인 정책 타겟팅을 위한 연구개발, ➎산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직장에 대한 지원 
강화

- �핵심정책목표 : 각 기둥에는 2~6개의 핵심정책목표가 할당되어 있고, 각 핵심정책목표는 최대 3개의 
대책 방안으로 구성

- 횡단축 : 선제적으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사전 예방을 촉진

• ��기둥1. 청년 및 신규채용 근로자 보호 : 중대 산업재해 및 사망 사고 예방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청년 근로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둔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학령기부터 성인에게까지 지속

• ��기둥2. 고용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강화 : 특정 고용 형태(임시직, 계절직, 파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재노출정도가 높고,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위험을 외주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권리와 산재예방교육 및 인식제고 측면의 지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에게도 
안전보건서비스(SPST) 제공

• ��기둥3. 중소기업 지원강화 : 중소기업 운영 환경과 근로자의 노출위험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단체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의 협업 등 사회적 대화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 �프랑스 중소기업의 근로자 비중은 전체 근로자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 및 사망 사고는 전체 사고의 26%를 차지

• ��기둥4. 정책타겟팅을 위한 연구개발 : 관련 전문가단체와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사고 보고서를 토대로 
위험을 식별〮분석하여 산재 예방 정책 마련

• ��기둥5. 산재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직장에 대한 지원 강화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더욱 체계적인 정보와 지원 제공

• ��횡단축. 자국내 2,820만명의 근로자들을 특성별(고용상태, 활동분야, 정보네트워크, 사회문화적 배경 
등) 대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산재로 인한 인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특정 대상 
집단에 특화된 메시지를 전달

2022-2025 
중대재해 
예방 계획 
개요

2. 국가별 산재예방 정책 및 활동

[프랑스] 2022-2025 중대재해 예방 계획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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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2-2025 중대재해 예방 계획 정교화

청년 및 신규  
채용 근로자  

보호

고용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보다 효율적인 
정책 타겟팅을 
위한 연구 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그 가족, 

직장에 대한 
지원 강화

AXE 1 AXE 2 AXE 3 AXE 4 AXE 5

선제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사전 예방을 촉진한다.

중대재해 예방 계획

제4차 산업보건 계획

기초 교육 과정 내 
안전 교육 강화

청년 근로자 및 그 
사업주, 동료들의 
사전 예방에 대한 

인식제고

현장에서 청년 및 
신규 채용자 보호

중대 산업재해 및 
사망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정보 전파 지원

산업재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도 향상

정보 및 도구 공유

전문가 단체를 활용
하여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문에 
대한 타겟팅 대책 

수립
전문가 단체가 

참여한 도로 안전 
개선 대책

고소 추락 위험 
저감

장비 표준화, 
시장 감독 강화

사회적 대화 강화

위험의 원천에 대응 
하는 사고 방지 

노력

소기업까지 효과가 
도달할 수 있는 

활동 개발

고용 취약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확보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확보

자영업까지 예방 
대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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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2024년에 동 계획을 정교화하기 위해 산재취약계층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인식제고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 8개의 핵심정책목표를 신설

연번 기둥 신규 핵심정책목표

1 기둥 1 핵심정책목표 2. 청년근로자, 고용주 및 동료 대상 산재예방인식 제고

2 기둥 2 핵심정책목표 4. 고용취약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확보

3 기둥 3 핵심정책목표 8. 위험의 원천에 대응하는 사고 방지

4 횡단축 핵심정책목표 16. 일반대중 인식제고, 근로자/고용주 대상 소통활동

5 기둥 4 핵심정책목표 18. 직업성 질병 이해 및 예방

6 기둥 4 핵심정책목표 19. 폭염과 관련된 직업상 위험에 대한 대책

7 기둥 5 핵심정책목표 20. 중대산업재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8 기둥 5 핵심정책목표 21. 산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 �프랑스 노동보건연대부, 
  Le plan de prévention des accidents du travail graves et mortels

• �Eurostat, Fatal accidents at work,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
explained/index.php? title=Accidents_at_work_statistics (접속일: 2024.12.19)

2022-2025 
중대재해 
예방 계획 
정교화

2. 국가별 산재예방 정책 및 활동

[프랑스] 2022-2025 중대재해 예방 계획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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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산업안전보건 성과는 2023년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도 계속 개선되고 있음

- �2024년 상반기 사고사망십만인율은 1.0으로, 2023년 처음 달성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등 4개 OECD 국가만이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함
* 코로나19로 업무에 차질이 있던 2020년은 제외

<연도별 사망재해자수 및 사고사망십만인율>

1H
2020

(Covid)

2H
2020

(Covid)

1H
2021

2H
2021

1H
2022

2H
2022

1H
2023

2H
2023

1H
2024

17
13

1.0 0.90.9

1.4

1.1

1.6

1.3

0.8

WSH 2028 Target＜1.0

0.99 1.0

23

14

28

18
14

22
19

사고사망자수 WSH 2028 목표사고사망십만인율

- �2024년 상반기 중상재해십만인율은 16.0으로, 2023년 하반기 16.1과 일치하며, 2023년 상반기 
17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중상재해자수 및 중상재해십만인율>

1H
2020

(Covid)

2H
2020

(Covid)

1H
2021

2H
2021

1H
2022

2H
2022

1H
2023

2H
2023

1H
2024

199

264

11.9
14.0

19.2
18.5 17.3 17.3 17.4

16.1 16.0

316
294 298 316 316

274 293

중상재해자수 중상재해십만인율

인력부(MOM), 예방·감독 활동을 
통한 재해예방 성과 지속 유지3

배경

2. 국가별 산재예방 정책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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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인력부(MOM), 예방·감독 활동을 통한 재해예방 성과 지속 유지

• �건설업,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은 2024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사망 및 중상재해의 3대 원인에 해당됨

- 건설업 및 제조업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세 산업서 발생한 사망 및 중상 재해의 총 비율은 2023년 
상반기 63%에서 2024년 상반기 54%로 감소

• �건설업은 여전히 사망 및 중상재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26%)하며, 대규모 건설 현장의 사망 및 
중상재해자수는 2024년 상반기 31건으로, 전년 동기 28건 대비 소폭 증가

- �그럼에도 이는 상반기의 43건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다기관 산업안전보건 태스크포스(MAST)는 
2024년 초중반에 시행되는 추가 안전 책임, 집중 및 권한 부여(SAFE) 조치를 통해 건설 부문의 
안전보건 기준을 더욱 강화*함

* �공공부문 건설 및 건설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보건 요건 강화(’24. 4. 시행), 계약금액 500만 달러(약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비디오 감시시스템 의무화(’24. 6. 시행)

• �제조업 부문에서도 사망 및 중상재해자수가 2023년 상반기 92건에서 2024년 상반기 60건으로 크게 
감소

- 이는 2023년 10월 시행된 보다 엄격한 검사와 벌점제도 덕분인 것으로 보임

• �인력부는 이러한 진전에도 집행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2024년 상반기에 건설업, 제조업, 해운업 등 고위험 업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걸쳐 3,000건 
이상의 감독*을 실시하였으며, 
* 일반 작업장 안전 외 미끄러짐, 넘어짐 및 떨어짐, 기계 안전, 고소 추락 등 중점 분야에 대해 집중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 및 규정에 따라 7,000건 이상의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함

* 130만(약 13억원) 달러가 넘는 673건의 벌금과 22건의 작업중지 명령 포함

• �싱가포르가 달성한 성과는 법적 규제의 엄격한 집행, 첨단 기술의 활용,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 
그리고 지속적인 인식 제고가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줌

출처

• �(MOM) Singapore’s WSH performance in 1H2024 shows sustained progress from 
2023

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2024/1009-singapore-wsh-
performance-in-1h2024-shows-sustained-progress-from-2023

주요 
개선사항 
및 노력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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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호주 연방 산업안전보건부장관은 2024년 7월 1일부로 인조석 벤치탑, 패널 및 슬래브의 제조, 공급, 
가공 및 설치를 금지한다고 발표(’23.12.13)

- �최근 몇 년간 호주 내 인조석으로 인한 규폐증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조석 가공(절단, 
연삭, 연마 등) 과정에서 호흡성 결정질 실리카(Respirable Crystalline Silica, RCS)에 노출된 
근로자의 발병률이 높았음

- �청년 근로자의 규폐증 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연방, 주 및 지역별 산업안전보건부장관들은 
만장일치로 인조석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데 동의

• 표준 작업안전보건 규정, 529D(인조석 벤치탑, 패널 또는 슬래브와 관련된 작업 – 금지사항)

Model Work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Engineered Stone) Amendment 2024
Regulation 529D Work involving engineered stone benchtops, panels or slabs – prohibition

1 금지사항

- �사업을 운영하거나 수행하는자(person conducting a business or a person undertaking, 
PCBU)가 인조석 벤치탑, 패널 또는 슬래브의 제조, 공급, 가공 또는 설치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 
지시 또는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함

- 또한 PCBU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유형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용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

2 적용제외

- 인조석의 정의에서 제외된 다음의 인공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콘크리트 및 시멘트 제품
‣ 벽돌, 포장재 및 기타 유사한 블록
‣ 세라믹 벽 및 바닥 타일

‣ 지붕 타일
‣ 그라우트, 모르타르 및 렌더
‣ 석고 보드

- �벤치탑, 패널 또는 슬래브 형태가 아닌 완제품 공학석 제품(예: 보석, 정원 장식품, 조각품 및 주방 
싱크대)은 금지되지 않음

- 다른 성분과 결합되지 않은 천연석 제품(천연 화강암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천연 석재를 사용하는 PCBU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해야 
하며 천연 석재 가공 시 RCS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해야 함

세계 최초 인조석(Engineered stone) 
제조 등 금지 조치 시행(’24.7~)4

2. 국가별 산재예방 정책 및 활동

배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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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인조석 규제는 규폐증을 비롯한 폐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며, 사업주에게 
새로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함

• �산업 전반에 걸쳐 원재료의 안전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인조석을 사용하는 산업 분야에서의 안전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됨

참고(출처)

• �World-first engineered stone ban is now in effect to protect workers (SafeWork 
Australia, ’24.7.1.)

• �Engineered stone prohibition Guidance for PCBUs (SafeWork Australia, ’24.9.)

시사점

2. 국가별 산재예방 정책 및 활동

[호주] 세계 최초 인조석(Engineered stone) 제조 등 금지 조치 시행(’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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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의 세 개 주(州)에서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투자하도록 하는 대안적 선고 방식을 실시하고 있음

- �사망 또는 부상을 초래한 산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에 재정적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게는 효과적인 억지력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

- �앨버타,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주에서 ‘창의적 선고’를 하는 대안적 접근방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사법부가 창의적인 형량을 권고하기 위해 판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 명령은 본질적으로 징벌적이어야 함

- �위반과 취해진 조치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 혜택이 사업주의 잘못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취해진 조치는 환경을 개선하거나 대중에 대한 위험 수준을 줄여야 함

- 취해지는 모든 조치는 현재의 업계 표준을 분명히 뛰어넘어야 함

•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연구 프로그램

- 산업안전보건 및 관련 분야의 연구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장학금

- 근로자 안전보건 이니셔티브를 위한 비영리 단체 지원

- 기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위해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목적

사례 1 Isolation Equipment Services

2022년 1월, 앨버타주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자가 오버헤드 크레인에서 설치하던 밸브 
보닛이 리깅에서 분리되면서 작업자를 덮쳐 사망하는 사고 발생

- �회사는 36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3억5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지만 1,000 캐나다 
달러만 부과되었고, 나머지 35만 9천 달러는 신규, 청년, 무경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됨

배경

산안법 위반 시 벌금 대신 
안전보건에 투자하도록 하는 
창의적 선고(Creative Sentence)

5

2. 국가별 산재예방 정책 및 활동

주요내용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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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Boucher Bros. Lumber

�2022년 9월, 앨버타주 목재 및 건축자재 사업장에서 목재 대패를 사용하던 직원이 손 부상을 
입음

- �유죄를 인정한 회사는 공장 안전교육 캠페인 기금으로 앨버타 임산물 협회에 10만 2,000 
캐나다 달러(한화 약 1억1천만원)를 지불하며, 여기에는 목재 산업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동영상 개발이 포함됨

사례 3 Syncrude Canada

2021년, 근로자가 굴삭기로 제방을 쌓던 중 굴삭기가 서 있던 둑이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 
발생

- �법원은 데이비드 앤 조안 린치 엔지니어링 안전 및 위험관리 학교, U알버타 지질공학 센터, 
앨버타 시 보건안전협회에 39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3억8천만원)를 지불하라고 명령

사례 4 Marathon Underground Constructors Corporation

2022년 3월, 건설 현장에서 말뚝 구멍 아래로 추락해 근로자가 부상을 입음 

 - �회사는 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앨버타 건설안전협회에 14만 4천 캐나다 
달러(한화 약 1억4천만원)를 납부하였고, 전용된 자금은 일련의 교육 동영상과 작업전 안전 
점검(툴박스 토크) 리소스를 개발하는 데 사용

• �캐나다의 창의적 선고 사례는 산안법 위반에 대한 단순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보건 증진에 목적을 
둔 혁신적인 대안임

• �또한, 사업장은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참고(출처)

• �Creative sentences – a win-win for advancing OSH? (IOSH Magazine, ’24.9.17.)

2. 국가별 산재예방 정책 및 활동

[캐나다] 산안법 위반 시 벌금 대신 안전보건에 투자하도록 하는 창의적 선고(Creative Sentence)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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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워싱턴주에서 개인보호구의 자발적 사용을 허용하는 영구적 규칙*을 채택함
* RULE-MAKING ORDER CR-103P(’24.8.20.)

- �현행 워싱턴주 노동국 산업안전보건부 소관 표준*을 개정하여 소음, 먼지 또는 잠재적인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는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WAC 296-155(건설 작업 안전 기준), WAC 296-307 (농업 안전 기준), WAC 296-807 (필수 안전보건 규칙)

• ��채택된 규칙은 다음과 같은 안전 요건을 정함

-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적절하고 안전한 개인보호구를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개인보호구의 자발적 사용은 작업 환경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됨

- �개인보호구의 자발적 사용이 사업주의 보안 요건을 위반하여서는 안 됨

- �사업주는 개인보호구의 자발적 사용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있음

-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용을 위해 보호구를 구매, 보관, 유지 또는 제공할 필요는 없음

• ��본 규칙은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스스로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 보장을 의미함

•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는 재해 예방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참고(출처)

• �Washington state adopts measure on the voluntary use of PPE (Safe+Health 
Magazine, ’24.9.9.)

• Rule-making order CR-103P (Washington State, ’24.8.20.)

배경

근로자의 자발적 개인보호구 착용 
허용 규칙 시행(’24.10~)6

2. 국가별 산재예방 정책 및 활동

주요내용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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